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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목적사업 수행 위해 복지기금 750억 출연” 제안�속개된 보수/복지 실무소위에서…나머지 안건은 이견 여전   








[제14 - 136호]


2021년 8월 12일(목)





��������노동조합과 회사는 12일(목) 14시, 보수/복지 실무소위를 속개했다. ��회사는 먼저 지난 8월 6일부터 노사 양측 각 3인씩 모여 세 차례 단체협약 축조심의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총 34건 중 16개 안건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보고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키로 했다. ��이어 세 차례 가진 보수/복지 실무소위 이후 진전된 입장이 있는지 묻는 노측 질문에 회사는 복지기금으로 750억을 출연하겠다고 제안했다. ��회의 시작 직후 나온 복지기금 750억 출연 제안에 노사 양측은 다소 날이 서 있던 이전 회차에 비해 차분한 논조로 협상을 이어갔으나 양 입장 차에 의한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사측은 대부제도 개선, 휴양시설 운영개선, 경조사비 개선 등 논의에 이어 이동통신비 지원 등에 대한 노측의 당위성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제약조건들을 간과할 수 없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측 위원이 “노동조합 요구의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세부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방법뿐 아니라 시기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동조합은 ‘페이밴드 상한 폐지’와 관련, G2, G3 20년차 이상의 대부분이 상한에 도달한데다 승진도 원활하지 않아 이중 피해를 겪는 점, 초과근무가산금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무실 근무 조합원도 현장출동이 잦고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PC-OFF에 대해서는 ‘직책자들의 인식문제가 있어 워라밸을 문화가 아닌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PC-OFF 제도는 결국 근태관리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논점을 흐리며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와 사는 각자 처한 입장을 떠나 단체교섭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냉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면서도 회사 발전과 조합원 만족을 위한 ‘절충안’에 대한 해법이 달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다음주 17일(화)에는 본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








